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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내게 나오라

작성일 : 2010. 3. 2. (화)  02시 28분 경

작성자 : 심주영 전도사 (서울희망교회 대학부) 

(2010년 3월 2일 새벽 2시경, 예수님과 마음의 대화중

에 

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며 섭리사 사람들의 사랑이 식은 것

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. 이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

니다.)

*예수님 말씀*

내가 첫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겠다.

사랑하는 자들아.

나는 너희의 첫사랑 주 예수이다.

나의 사랑들아.

눈이 시리게 바라보며 눈물 흘려도

내 눈에 넣어두고만 싶은 내 사랑이들.

내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느냐?

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였다.

너희의 첫사랑은 육적으로 처음 눈뜬 그 사랑이 아니다.

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나를 믿고 사랑했던 그 때

가 

나와 첫사랑을 맺었을 때니라.

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느냐?

첫사랑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는 어떠한 자냐하면 

바로 나를 처음 만나 가장 찡했던 그 때.

말씀을 듣고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며 감동 받았던 그 때.

나를 정말 좋아하며 목숨 바쳐 이 길 가겠다고 결심했던 

그 때.

그 때의 삶을 지금도 사는 자가 

바로 첫사랑을 유지하는 자니라.

‘나는 이러한 때가 없었는데...’ 생각하느냐?

정말 나와 첫사랑을 맺어야 하는 자도 있고, 

맺었는데 너희가 잊어 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있

다.

이러니 내 마음 어떠하겠느냐?

서로 사랑만 하고 살아도 아까운 이 때,

특히나 더욱 시간이 촉박한 이때에

내가 보기에 부족한 너희의 사랑마저 

식어가는 모습을 보는 나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았느냐?

이리 애타는 마음의 이유는 

이 사랑, 회복되고 지속 되는 뜨거운 사랑 없이는 

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.

생각해 보거라.

머리가 좋지 않은 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

최고 일류대학에 갔다 하자. 

그 곳에서 그 지식의 한계로 아마 버티기 힘들 것이다.

그와 같이 천국의 세계도 

여기서, 이 지구세상에서 

나와 통하고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이 

천국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다.

사랑의 수준이 되지 못하면 

그 한계에 부딪혀 버틸 수 없기에 

수준대로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.

그 수준에 맞는 삶이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삶이지 않느

냐?

그처럼 천하만국의 통솔자인 성삼위가 

어련히 알고서 영계의 세계를 마련했겠느냐.

사랑이다.

사랑이 핵심이다.

그러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세워 

사랑의 역사를 펴며 사랑의 말씀 전하며 

사랑으로 통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며

사랑의 결정체,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.

내 사랑들아.

이러한 사랑의 법칙과 영계의 실상을 알고 

제발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내게 나오라.

너무 많이 식어 있도다.

세상이 아니라 섭리사 너희 내 사랑들 말이다.

사랑. 사랑. 

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니 이제 무뎌졌느냐.

내가 너무 많이 사랑주니 이 정도만 해도 

내 사랑으로 다 된다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게냐.

그 마음 모두 내 사랑 식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니 

너희는 정신, 영혼, 사랑의 감각 모두 깨워 

내게 나아올지어다.

내, 깨어난 너희 모두를 사랑으로 받겠으니 

부지런히 행하여라.

사랑한다. 사랑해. 

-나 주 예수가-


